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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수제 음료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추가 법안에 서명 

 

새로운 법은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에서 유리잔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규정을 확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80년된 구식 알코올음료관리법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을 현대화 시키는 2가지 법안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 (S.5707-A/A.7960-A, S.5341/A.5580)은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의 생산 시설 또는 현지 매장에서 유리잔으로 뉴욕산 농장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의 법에 따르면, 농장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에서만 

유리잔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도록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들은 인공적인 장벽을 제거해서, 이미 호황을 누리는 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뉴욕산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를 더욱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뉴욕 주민들이 뉴욕산 생산품을 구매하고 지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서명은 Rochester의 Genesee Brew House를 주지사가 최근에 방문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 곳에서 주지사는 양조장과 매장 내에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알코올음료관리법을 현대화하는 추가 법안에 일요일 정오 직전 

서명했습니다. 이 행사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며, 사진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들은 뉴욕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의 판매를 신장시키고, 

뉴욕주의 번창하는 제조업을 지원하며, 뉴욕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샘플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의 법에서 구식 법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안은 기존의 제조업체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생업체 모두를 위해서 주요 수익원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011년 보다 수치상 2배 이상 늘어나고, 작년 한해에만 13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인 

뉴욕주 농장을 기반으로 한 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들은 증가된 세수, 일자리 기회, 농장 

생산물에 대한 늘어난 수요, 뉴욕주에 대한 개선된 관광산업 영향 등을 그들이 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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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 겸 상원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수제 음료 생산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소비자들에게 ‘현지산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우리 경제를 신장시키며, 우리 농업 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이 새로운 법은 형식주의를 일소하여 

결과적으로 뉴욕주에서 이미 번창하고 있는 수제 음료와 농업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기업 소유주들이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장 음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이 중요한 부분의 추가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에서 생산된 다른 음료인 맥주, 와인, 

증류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과주 양조 농장을 허용함으로써 뉴욕주가 제공하는 모든 

훌륭한 생산품들에 대한 상호 촉진 광고 활동을 권장하게 되면, 뉴욕주 전체의 수제 음료 

산업을 성장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께서 이 법안의 

커다란 혜택을 인정하시고 법률로 제정하도록 서명하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Bill Magee 뉴욕주 하원의원 겸 하원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후원한 이 법안은 농장에서 양조한 알코올 생산품에 대한 구식 판매 

제한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조치로 뉴욕주에서 농업 기업, 고객에 대한 환대, 관광산업이 

번창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뉴욕주의 다양한 농장 경영을 촉진하고 

문호를 개방시키는데 Cuomo 주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atricia 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수제 

음료 산업의 성장은 뉴욕의 농업과 소기업을 촉진하는 Cuomo 주지사님 리더십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뉴욕산 맥주, 와인, 증류주를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과주 

양조 농장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생산업체들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을 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뉴욕주를 수제 음료 혁명의 리더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이 법안에 대해서 협력해 주신 Amedore 상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Alejandro del Peral, Nine Pin Cider Works 공동 창업자 겸 사과주 생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농장 음료 분야의 동료들에 의해서 수제로 생산된 맥주, 

와인, 증류주를 진열하고 판매할 기회를 마침내 가지게 되어서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뉴욕주의 첫 번째 사과주 양조 농장으로서, Nine Pin은 우리 지역 동료들을 통해서 뉴욕 

농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과주 양조 농장에 대해 

소중한 판매 기회를 확장시켜 주신 Cuomo 주지사님, Amedore 상원의원님, Fahy 

하원의원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경제 성장을 위한 기존 산업 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 

이 법들은 수제 음료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년동안 주지사가 추진해온 진행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뉴욕주는 새로운 농장 기반 제조 면허 신설, 

6천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전 지역 홍보 캠페인과 와인, 맥주, 증류주 품평회 등 여러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여왔고 수제 음료 산업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에는 5백 곳 이상의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이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증류주 양조 농장이 

2010년의 10군데에서 현재 95군데로 증가하는 동안, 뉴욕주의 와이너리 농장 수는 

2010년의 195군데에서 현재 315군데로 6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3년의 맥주 

양조 농장 면허와 2014년 사과주 양조 농장 면허 등 2011년 이래 2개의 면허가 

신설되었는데, 현재 뉴욕주에는 맥주 양조 농장 129곳과 사과주 양조 농장 22곳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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